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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보호법 시험 개요 연도 응시인원 FAIL 비율

2019년 (P/F) 356명 48%

2018년 (P/F) 332명 46.7%

2013년~2017년 133명(평균) -

(1)� 디자인보호법 응시자 수 증가

선택과목이 P/F제도로 바뀐 뒤 디자인보호법 응시자는 대략 2.5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.�

이는 변리사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전략 과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많은 선택을 받고

있음을 의미합니다.

(2)� 시험의 난이도와 FAIL� 비율

선택과목이 P/F제도로 바뀐 2018년,� 2019년 모두 시험의 난이도는 '쉬움'이었습니다.�

이는 선택과목으로 인해 시험에 불합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.�

다만,� FAIL� 비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험의 난이도에 비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

이 FAIL을 받고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습니다.� 이는 다른 수험생보다 '상대적으로'� 양질

의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.

(3)� 출제 경향

디자인보호법 2차시험의 출제 유형은 '판례,� 심사기준,� 사례,� 단문'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

다.� 선택과목이 P/F제도로 바뀐 2018년에는 다수의 판례문제가 출제되었으나,� 2019년에

는 사례,� 단문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.� 따라서 모든 유형에 대한 균형 잡힌 연습과 대비가

요구됩니다.

강의내용 (1)� 디자인보호법 1회독

디자인보호법의 중요 논점에 대한 답안 작성 연습을 목적으로 하되,� GS에 출제되지 않

은 논점에 대하여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논점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여 디자

인보호법 전반에 걸쳐 1회독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.

(2)� 판례 및 심사기준 정리

출제 가능성이 있는 중요 판례 및 심사기준을 정리하여,� 다른 추가자료 없이도 대비할

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(3)� GS문제

'판례,� 심사기준,� 단문,� 사례'� 4가지 유형 모두에 관하여 답안 작성해볼 수 있도록 하여,�

다양한 스타일의 문제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.

(4)� 채점 및 멘토링

GS는 직접 꼼꼼하게 채점할 것을 약속드리고,�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겠습니다.� 또한,�

디자인보호법 뿐만 아니라 타 과목 및 수험 전반에 걸쳐 1:1� 멘토링을 횟수에 제한 없

이 제공하여 수험생활을 다방면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



강의대상 본 강의는,� ① 디자인보호법에 많은 시간 투자할 필요 없이 정리된 자료로 공부하고자 하는

분,� ② 타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디자인보호법에 강제성을 가지고 암기 및 1회

독하고 싶으신 분,�③ 디자인보호법 2차 공부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

진도표 1회,� 2회 디자인보호법 목적,� 성립요건,� 물품성,� 캐릭터,� 완성품과 부품,� 부분디자인,�

글자체디자인,� 형태성,� 형상만의 디자인,� 동적디자인,� 화상디자인,� 문자의 취

급,�색채의 취급,�시각성,�심미성,�공업상 이용가능성

3회,� 4회 디자인의 동일·유사,� 신규성,� 창작비용이성,� 확대된 선출원주의,� 선출원주의,�

부등록사유,� 관련디자인,� 1디자인1출원,� 일부심사등록제도,� 복수디자인,� 한

벌 물품디자인,� 식품디자인,� 출원의 효과,� 출원서 기재사항,� 출원의 취하·포

기,�도면의 법적취급,�보정,�요지변경

5회,� 6회 신규성상실예외,� 비밀디자인,� 분할출원,�출원일 인정,� 조약우선권주장,� 보상금

청구권,� 출원공개,� 정보제공,� 설정등록,� 디자인권의 효력,� 효력제한,� 보호범

위,� 이용·저촉,� 침해와 구제수단,� 디자인권의 이전,� 공유,� 선출원에 의한 통상

실시권,�중용권,�심판,�소송,�이의신청,�헤이그 국제출원

7회,� 8회 전범위

디자인보호법 공부방법 (1)� 단문 암기

디자인보호법 2차 공부에 있어,�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,� 가장 큰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

단문 암기라고 생각됩니다.� 2차 기본서에 있는 단문 암기만 잘되어 있으면 공부 부담이 크

게 줄어들게 되고,�어렵지 않게 PASS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

(단문 암기 팁 :�① 스터디 활용,�② 조문과 연계하여 암기,�③ 특허·상표와 연계하여 암기,

④ gs�활용,�⑤ 어플/목차집 활용)

ex.� 조문과 연계하여 암기

� � [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(法68)]

Ⅰ,� 의의,� 취지

Ⅱ.� 요건 (주/객/시)� 68①

Ⅲ.� 절차 68②③④,� 69,� 75

Ⅳ.� 심사 70,� 71,� 72,� 73②

Ⅴ.� 결정 73,� 74

Ⅵ.� 효과

ex.� 특허·상표와 연계하여 암기

출원의 취하·포기,� 보상금청구권,� 출원공개,�

정보제공,� 디자인권의 효력·효력제한,� 디자

인권의 이전·공유,� 무효심판,� 권리범위확인

심판 …



(2)� 판례

타 법과목의 판례와 같은 심층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.� 다만

최근 판시된 주요 대법원 판례는 모두 눈에 익혀 놓아야 하며,� 판례를 보는 순서는� 다음을

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�① 주요 논점 및 결론 암기,�② 세부 논점 파악,�③ 判例�문구 암기�

ex.� 55회 기출 (2013후2613,� 2012후3794) Ⅰ.� 주요 논점 및 결론

(0)� 무효심판

(1)� 창작성 위반 :�적극

(2)� 신규성 위반 :�소극 (비유사)

Ⅱ.�세부 논점

(1)� 창작성 :�공지형태·주지형태를 서로 결합

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·변경 또는 전용

(2)� 신규성 :� 기본적·기능적 형태,�옛날부터�흔

히 사용,�단순,�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,�구

조적으로그디자인을크게변화시킬수없는것

Ⅲ.�判例�문구

(1)� 차이점(난좌 몸체 형상,� 난좌 바깥면

형상,�손잡이부 형상)� but� 치환,결합,변형

(2)� 공통점(덮개부,� 받침부,� 긴 홈,� 배열,�

손잡이부,�라벨부착부)� but� 차이점有

(3)� 심사기준

심사기준의 내용은 시중의 2차 기본서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으므로,� 예시 위주(ex.� 도면,�

사진)로 해당 논점 및 결론를 암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.

ex.� 52회 기출

� � �

� � � � � �

[주요 논점]�시각성

[결론]�확대경 등에 의해 확대하여야 물품의 형상 등이 파악되는 것은 시각성 없음.

다만,�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확대경 등에 의해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

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(4)� 사례 대비

디자인보호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사례문제는 한정적이고,� 타 과목에 비해 내용도 복잡하

지 않은 편이지만,� 한번도 접해보지 않고 시험장에 간다면 당황스럽고 실수할 확률이 아주

높습니다.� 반대로 말하면,� 몇번만 직접 풀어보고 연습해본다면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을

것입니다.� 사례 대비는 기출문제 또는 gs문제로 대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

(5)� 쓰기 연습

gs수업에서 실제 정해진 시간에 써보는 연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� 한편,� 다른 법과

목을 공부하면서 쓰기 연습을 하다 보면,� 디자인보호법의 쓰기 실력도 함께 향상되는 것을

느낄 수 있는데,�이는 디자인보호법 선택자의 한가지 특권이라고 생각됩니다.


